
제일모직, 패션사업 대대적 재편
캐주얼 브랜드 철수에 중국사업 재점검 … 의류 시장상황 악화로

제일모직이 패션부문 사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시장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의류 브랜드 사업을 접는 등 패션사업 구조조

정에 나선다.

캐주얼 브랜드 <후부> 사업은 14년 만에 완전히 접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부는 미국 캐주얼 브랜드로, 제일모직은 1999년부터 후부의 라이센스 브랜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매장수는 총 48개(백화점 34개에 가두점 14개)이다.

상당 수 여성 브랜드도 사업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고, 중국 사업도 전면 재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패션부분 사업 조정에는 2012년 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을 역임하다 옮겨온 윤주화 패션부문 사장

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화 사장은 브랜드별 사업평가 때 효율과 성과를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브랜드 재편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일모직은 윤주화 사장 취임과 함께 패션부문 사장을 따로 두었으나 이전에는 사장 1명이 케미칼·전자재료

부문과 패션부문을 겸임했다.

윤주화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에 나선 것은 <패션부문 대수술>이라는 그룹차원의 특

명에 따른 수순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욱이 오랜 불황 탓에 의류 시장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은 2012년 1/4분기 매출액이 6.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0.4% 감소했다.

제일모직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후부 등 의류 브랜드 사업 재편을 검토하는 것은 맞으나 최종 승인이 난

것은 없으며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 관계자는 “제일모직 패션부문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며

“구조조정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한 효율화 작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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